
월드미션대학교는 이미 연방정부 교육부 산하의 인가단체 ABHE, ATS 의 정회원 학교입니다. 이 

두 단체는 기독교 대학들이 가입되어있는 인가단체로 그동안 이 인가를 통하여 미국의 주류 

기독교 대학교들에서 월드미션대학교의 학점과 학위가 인정받고 교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월드미션대학교는 일반 대학교들이 가입되어있는 WSCUC(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라는 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반대학교 인가는 전국을 일곱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적으로 인가를 주고 있습니다.  WSCUC 그 중에서 서부지역의 

대학교들이 소속되어 있는 인가단체입니다. 지금 인가신청서를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2-3 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가를 받게됩니다.  

 

이 인가를 받으면 기독교 대학 뿐만 아니라 UC 나 사립대와 같은 일반 대학교와 학위와 학점을 

교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동안 본교 출신들이 주류 기독교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학과에 따라서 일반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학과를 증설하고 기독교 종합대학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WSCUC 

가입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ATS, ABHE 에서 PhD(철학박사학위) 인가를 받았으며 예배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DWS(예배학 박사) 과정 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WSCUC 가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가신청자격(Eligibility)을 

얻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5 월 2 일(화) 오전에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심사를 통하여 세 

가지 중 한 가지가 결정됩니다 1) 인가신청자격(Eligibility)을 허락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 3) 마지막으로는 인가신청자격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면 다음으로는 그 때부터 5 년안에 정식인가를 받기위한 서류(Self Study)를 

준비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면 감사팀이 나와서 학교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됩니다. 이 심사로 세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1) Initiatial 

Accreditation: 즉각적으로 정식인가를 받습니다 (이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임) 2) 

Candidate Status: 후보자 자격(Candidate Status) 을 받습니다. 이 자격을 얻으면 

정식인가를 받은 것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5 년안에 정식 인가를 

받기위한 서류(Self Study)를 제출하고 감사팀의 감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3) 불합격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인가 절차를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 



본교는 이제 첫 신청자 자격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5 월 2 일에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출한 총 15 가지 기준(Criterion)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팀의 인터뷰가 

있을 예정입니다. 

 


